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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cent issue 관련분야 사회 - 근로자 다소 부정적

택배연대노조 합법화, CJ대한통운본부 발족
∙ 고용노동부,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설립신고증 발급 (11.3)
∙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특수고용직이지만,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의 매뉴얼을 따르고, 회사와 

대리점의 지휘·감독을 받으므로 노조법 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
∙ 택배연대노조 구성원의 70%가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인 점, 관련 이슈도 많은 점을 고려해 

CJ대한통운본부 발족 예정
(출처) 뉴스토마토, 2017.11.5., 택배연대노조 합법노조로…CJ, 무노조 방침 수정 ‘불가피’

담당자 의견
∙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분쟁이 잦았으며, 특히 택배기사의 단결권과 

관련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,
∙ 단기적으로 사측과 노조의 초기대립이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로 이어질 

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택배사업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나,
∙ 旣설립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오던 경영철학(勞使不二)과 

2012년까지 6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등의 경험을 고려할 때, 
∙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, 근래에 제기되던 

부정적인 근로자 이슈가 해소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
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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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안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

『사회 - 근로자』 관련 이슈 기록 반영 여부
최근 6개월
발생기록 ◎ ○

 ○ 다소 부정적
 ◎ 부정적
 ● 매우 부정적

2017.4 2017.5 2017.6 2017.7 2017.8 2017.9
2016.12 용산지점 택배기사, 일방적 대리점 폐점 통보 및 자동계약해지 2017 사회 감점
2017.04 전국택배연대노조, 2013년 파업참가 택배기사를 CJ대한통운이 

“블랙리스트” 만들어 별도 관리했다는 정황자료 및 노동조합 활동을 
주도한 근로자에 “취업불가 명단”을 만들어 고용을 방해한 증거를 공개

① 2017 사회 등급 하향 (-1)
② 사건 경과 및 대처에 따라, 

2018 사회 감점에 영향
2017.09 전국택배연대노조,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 부당해고 주장 사안의 사실관계 명료해지면,

2018 사회 감점에 영향


